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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락 위에 매듭짓고 남은 손톱 자국을 따라 그리기.
눈 감고 배치하기.
무언가 붙였다 떼어낸 자국 따라 그리기.
나에게 있어 시도하기 가장 두려운 것 해보기.
투명한 재질 등을 겹쳐 여러 층을 만들 돼, 
같은 층에서의 선들은 서로 비껴가기.
뜻밖의 것에 관심 가지기.
다른 사람이 버린 그림 위에 그리기.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그림 위에 그리기.
작업 공간을 감싼 가림 막 위에 옆 사람이 튀긴 
물감 흔적 이용하기.
폭이 좁은 포물 선들을 불규칙하게 연속시키기.
시작과 끝선을 티가 나지 않게 이어주기.(폐쇄된 곡선)
천이나 종이, 비닐과 같은 물성이 다른 것들을 
어우러지게 덧붙이기.
도구 만들어 사용하기.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오래전에 그린 그림 위에 시도하기.
신체의 일부를 제한하여 그리기.
캔버스 위에 모양을 그린 후, 그려지지 않은 곳을
칼로 파내기.
재료 탐색 1. 다른 전공의 강의실 둘러보기.
재료 탐색 2. 의류 등 종합 시장 및 화방 가기.
접착제가 굳은 결을 따라 그리기.
여러 안료를 혼합하여 실험하기.
(접착제, 고무나무 파우더, 색소, 길거리의 들풀 등) 
끝을 생각하지 않기.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그리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재료 사용하기.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고 시도하기.
짝꿍에게 재배치 요구하기.
무작위로 점을 찍은 후 따라 잇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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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랑또랑의 순간들 DdoRangDdoRang’s Moments
Pen, Thread, Acrylic, Lacquer spray paint and other media on formax, Installation variable, 2019



땀땀의 질서
DDamDDam’s Rule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으로부터 탈주하여 이러한 낯선-그리기 또는 만들기 방식을 선호 

하는 것일까? 하여 그에게 회화란 무엇인가?

김영웅의 작품<또랑또랑의 순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작한 작품들을 한층 한층 쌓아 올려 만든 설치 작품이다. 이 

작은 단위들은 전시장 공간에 유기적으로 배치된 겹쳐진 면, 선, 점들

이 서로 교차되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가 관찰하려는 

의도다. 제목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있어 “밝고 똑똑히 또랑또랑하게 

떠올랐던 순간들을 모았다”고 한다. 작은 단위의 작품들에는 그가 

채집한 흔적들이 자리하고, 그는 그 흔적을 따라 일일이 손바느질로 

잇고 꿰매고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오브제들(천, 종이, 

비닐, 스티로폼 등)을 다시금 연결하며 그 각각에 담긴 내용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마치 한 단위의 정지 장면들이 무한히 연결되며 

하나의 흐름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흐름에는 어떠한 

완결적 내러티브가 부재한다. 단지 상황들이 흔적들이 충돌할 뿐이다.

 

아울러 그의 독특한 발상 혹은 시선은<촘촘히 흐르는 연기>, <물결 

시리즈>에서도 나타난다. 공기 중으로 피어올라 천천히 흩어지는 

연기, 그 흩어지는 연기의 색감, 매스, 감각적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

하기보다, 연기를 이루고 있는 외곽의 선들을 포착하고 그 흔적이 

사라지기까지 추적하여 시간성을 남겨놓는다. 그리하여 감각의 영역

에서 비언어적으로 감지하게 한다. <물결 시리즈> 또한 수면 위를 

끝없이 흔들리며 파생하는 빛의 흔적을 추적하되 물결의 외곽선을 

채집하여 반복적으로 그려나간다.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결과물로서 여러 겹의 층들이 쌓여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이 외에도 다른 작가가 버린 그림 위에 자신의 선을 덧붙여 따라가 

보거나, 바닥에 떨어진 다양한 이물질의 외곽선들을 캐스팅해서 그 

선들을 겹쳐 놓고 자신의 법칙(투명한 재질 등을 겹쳐 여러 층을 만들 

되, 같은 층에서의 선들은 서로 비껴가기)대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 선들을 한 땀 한 땀 실로 꿰매어가며 성실하게 따라가며 비정형화

된 형태들로 반복·집적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자신의 이러한 예술 행위, 창작의 주된 논점을 회화적 유희라 

말한다. 어린아이가 앞서 제시한 사물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변형된 

작품을 설치하여 새로운 상황을 펼치는 유희극, 놀이의 장소가 그에

게는 작품인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는 아카데미 교육에서 모범으로 

삼는 재현의 미덕을 거부한다.

“특정한 압박과 규칙 안에서 자유자재로 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직관과 본능이 인도하므로 무한히 신명나게 한다. ... ... 출처를 알 수 

없는, 혹은 모두 다른 생을 살아온 이질적인 그것들은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한계를 규정지을 수 없는 ‘살아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작가노트)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점, 사물과 마주하는 자신과의 조우로부터 

발생하는 격정적 감각, 인식의 표상으로부터 탈출한 반표상 혹은 비

표상적 태도. 이것은 재현의 법칙으로부터 무한한 탈주를 꿈꾸는 감각

들이며, 이미지의 영원회귀로 귀소하려는 의지, 모든 새로움을 인식의 

목록 안에 가두려는 의지를 벗어나 죽음으로 치닫는 이미지를 부활

시키고, 신선한 감각 그 자체로서, 그 모든 감각의 탄생 지점을 대상과

의 만남 그 지점으로 되돌리기에 모든 만남은 늘 새로운 것이며 신선

한 충격이 된다.

작가 김영웅이 바라는 것은 결국 예술 행위에 있어 능동적 태도에서 

수동적 태도로서의 전환을 추구한다. 더불어 작가의 변형된 캔버스 

또는 화면, 설치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작품을 미완성의 영역에 머물

게 하고 그 화면 안에서 또는 전시 공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감각을, 의도치 않는, 의식하지 않는 나이브한 감각을 느끼고 

보이도록 한다. 이는 오래전 관습이었던 예술은 전형적인 형상화 작업

이고, 확실하게 묘사적·설명적이어야 하며, 작품에 있어 의도의 명백

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언명령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완전함(완성

하기)을 멈춤으로써 그 특성 혹은 가치를 발생시키려 한다. 제작 방식

에 있어 기존의 관습이 가벼이 여겼던 드로잉과 바느질로 가득한 그의 

작품, 재현을 벗어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작품은 매 순간 

비한정적이며, 매 순간마다 사로잡는 어떤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며, 

자신에게 속한 예술작품의 기준을 더 이상 재현의 완성에 두지 않고 

자신의 실천적 행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꼬물꼬물, 스멀스멀, 한 땀 한 땀, 지그재그..... 작고 가는 간지러운 선

들이, 깨알만 했다가, 콩알만 했다가, 꽃잎같이 봉오리 맺히다가, 이끼

같이 넓게 퍼져나간다. 무심결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겹의 바느질로 정성스레 누비었던 흔적들이 화면 

위에 가득하다. 괜스레 눈길을 사로잡는 덩어리들이, 굵직한 선들이,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캔버스를 메워 나간다. 때론 신체의 표피 또는 

지문 같은 패턴들이, 때론 수면 위를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오브제 

표면의 결을 따라 한 발 한 발 제각각의 위치를 점유해 나아간다. 

형상을 따르지 않는, 형상을 빚어내지 않는 선들이, 면들이, 덩어리들이 

서로에 의지한 채 기묘한 긴장감을 발생시키며 공간을 점유해 나아간다.

 

<땀땀의 질서>라 명명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 김영웅은 현재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모든 종류의 콜라주 작품들을 그려 모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과 비정형적 형태들로 아상블라주(assemblage)한 작품

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형태와 이질적 오브제들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갖는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선들, 점들, 형태들 

모두가 작가의 취사선택에 의해 주변의 

환경에서 채집된 풍경-사람-

사물들의 흔적 또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흔적과 자신의 흔적, 타인의 흔적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채집하고 기록한다. 패턴을 따르는 듯 패턴을 벗어나

고, 형상을 이루는 듯 형상을 벗어난다. 작은 조각보 같은 오브제들이 

쌓이고 겹쳐지며 불완전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생성·발전시키고 있다.

“땀 흘려 한 땀, 한 땀 수놓은 다중의 작품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공간에 모여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것들이 구성되어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지 실험하고자 합니다. 김영웅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땀땀

이들(생명력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시간을 가지고 ‘촘촘히’, 

‘구석구석’ 바라봐 주기를 소망합니다.”(작가노트)

 

작가 김영웅의 시선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재현의 

법칙, 인식의 합리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그 형상을 

이루는 선들과 그 속에 내재된 무한한 선들, 잠재적으로 교환 가능한 

선들의 상호 가능성에 머문다. 작가는 전통적으로 대상을 입체화하는 

방식, 습관, 인식을 거부한다. 오히려 재현에 대한 인식, 평면의 입체

화라는 회화의 기만적 기술을 비틀고 해체함으로써 그의 회화 세계는 

점, 선, 면으로 캔버스 또는 공간을 부유하게 된다. 대상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온갖 다양한 점과 선과 

면들이 세상 밖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이다.

일견, 불편한 선들, 단순하고 깨작거리는 선, 유기적 또는 비유기적인

선들, 어떠한 형상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들의 집적 속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시선은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만 있다. 공허함 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는 의식의 부재 상태. 이것은 그가 유도해낸, 전략적으로 

관객을 이끌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비의지적, 탈의

지적 유희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의 비정형적 놀이를 보는 어른들이 

무참하게 그들의 인식적 관습이 깨져 나감과 동시에 지어지는 신선한 

미소, 그 뒤에 밀려오는 어떤 깨달음의 공백과도 같다. 관습에 얽혀 

무한 반복하고 있던 인식의 흐름이 툭 하고 풀려버린 느낌이다.

작가가 관심을 두는 선들, 물감이 굳은 종이 팔레트, 오래된 책의 이물질, 

옆 짝꿍이 버린 종이의 조각, 물감이 흐른 경로, 파충류의 눈동자, 다 

먹은 아이스크림 통의 잔해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 일상에 존재

하는 모든 것들이면서, 동시에 일반적 관심을 받는 사물들, 환경들은 

아니다. 이러한 사물-환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무엇 



또랑또랑의 순간들 DdoRangDdoRang’s Moments_detail
Pen, Thread, Acrylic, Lacquer spray paint and other media on formax, Installation variable, 2019

https://youtu.be/j9LpwgHtA4M


I am interested in modifying 

these images and transforming them 

into collages, drawings, and objects 

that have their own rules and balance.

또랑또랑의 순간들 DdoRangDdoRang’s Moments_detail
Pen, Thread, Acrylic, Lacquer spray paint and other media on formax,
Installation variable, 2019

https://youtu.be/j9LpwgHtA4M
https://youtu.be/j9LpwgHtA4M
https://youtu.be/j9LpwgHtA4M


https://youtu.be/j9LpwgHtA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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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
reckage like Stir-fried Potato #2

Vinyl, M
ixed m

edia, Thread, Pen, 23.0
x21.0

cm
, 2019

쌩쌩한 결 Vivid Veining
Oil on canvas, 53.0x45.5cm, 2019

촘촘히 흐르는 연기 Densely Flowing Smoke
Acrylic on canvas, 40.0x40.0cm, 2019



감자볶음과 같은 잔해들 #3 Wreckage like Stir-fried Potato #3
Canvas, Vinyl, Acrylic, Pen, Installation variable, 2019

데구루루 본능 Whirrrrrrrrrr Instinct
Colored pencil, Pen, Acrylic and other media on expanded polystyrene,
Installation variable, 2019



웅덩이의 생김생김 Puddle’s LookLook
Thread, Pen on expanded polystyrene, Foam board
Installation variable, 2019

I start with choosing unclear images of 

transformed objects, such as nail marks, waves, 

leftover ice cream in a container, 

stripes on a watermelon, a chunk of meat,

rain puddles, close-ups of different objects, 

and hardened glue stains. 



물결 시리즈 Wave Series
Fabric, Paper, Vinyl, Pen, Installation variable, 2017–2019



물결 시리즈 Wave Series
Fabric, Paper, Vinyl, Pen, Installation variable, 2017–2019

한 가지 주제에 얽매이기 보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형태와 구성으로 빚어진 이미지에 대한 인상, 또 완결성 보다는 

유동적인 형태를 촉발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물결 시리즈 Wave Series
Fabric, Paper, Vinyl, Pen, Installation variable, 2017–2019



kyokyo1222@naver.com

학력

2019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재학

2018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9 땀땀의 질서, 아트랩대전, 이응노미술관, 대전 

단체전  

2019 POST PROJECT 2019, 목원대학교 미술관, 대전

2019 대전미술제, 대전예술가의집, 대전

Education

2019 M.F.A. candidate in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Mokwon University

2018 B.F.A. in Western Painting, College of Arts and Design, Mokwon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9 The Order of Stitches , Art Lab Daejeon, Lee Ungno Museum, Daejeon 

Group Exhibitions  

2019 POST PROJECT 2019, Mokwon University Fine Arts Building, Daejeon

2019 Daejeon Art Festival, Daejeon Artist's House, Daejeon

즉
흥

 줄
무

늬
 Im

prom
ptu Stripes

C
olored pencil, O

il pastel, Pencil and other m
edia on isopink

Installation variable, 2019



신수장고 M2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한밭수목원

대전정부청사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아트랩대전은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예술인 경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이응노미술관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미디어,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실험적인 작업에 열정이 있는 작가들을 지원합니다. 


